
ⅡⅡ..  버버블블 붕붕괴괴 이이후후 일일본본 건건설설산산업업의의 현현황황

일본 건설업계의 근래 상황을 살펴보면, 1999년 상반기의 전체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

에비하여 11.3% 감소되었고, 이는 최대 호황이었던 1990년의 절반에도미치는못하는

수준이며, 1995, 96년을 제외하고는 1991년 이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일본건설경제연구소(RICE)는 1999년의 건설 투자가 199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

로 67조 1,400억엔으로서전년에비하여 0.7% 감소한것으로발표하였고, 2000년에는

65조 8,890억엔으로 1.9%, 2001년에는 3.4% 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다.

이와 같이일본의건설업계는 1990년대 초반부터시작된버블경제의붕괴와함께급격

한 환경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침체 국

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전후의 거시경제적 지

표와 건설산업 관련 지표들의 추이를 분석하여 버블 붕괴가 일본 경제와 건설산업 전반에

미친영향을파악해보고자한다.

11..  일일본본의의 경경제제

((11))  버버블블22))의의 형형성성

일본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공산품의 수출에서부터 1970∼80년대에는 자동차와 가전

제품, PC,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미 무

역에 있어서 무역수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대

일무역적자의시정을요구하였고, 일본은관세율을인하하고수입절차를간소화하며대

외무역에대한정부의개입을최소화하는등의노력을기울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

의 계속적인 무역 흑자의 확대는 세계 각국과의 무역 마찰을 증폭시켰다. 일본과 이해 국

가들은 1985년 9월에있었던‘플라자합의3)’에서엔화환율의절상등각국의거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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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블 현상은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일본 특유의 현상은 아니다. 버블 원인을 규명하
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메커니즘 이외에 사회심리적인 원인 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버블의 경제
적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經濟企劃廳, 經濟白書, 1993; 이지평, 1996, 재인
용).

3) 동 합의 이후 1984년에 달러당 244엔, 1985년에 달러당 221엔 수준이었으나 1986년에는 달러당 160엔으로 급
격하게엔화가치가상승하였다



협의를통하여무역불균형문제를해소하고자하였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인하여 통화량이 증가하였고,

일본 정부는‘플라자 합의’이후 급격한 엔고의 진행으로 일본 기업의 수출 부진을 우려

하여 1986년 1월부터 재할인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2월에는 2.5%라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와 같은 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휴 자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다4). 이러한 투자 열기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와 민간

의 주택 건설 투자가 확대되는 현상을 낳았다. 이것이 다시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시키

는촉매제역할을하였다. 

또한, 1970년대두차례에걸친석유파동이후 1980년대전반에저성장기를경험하면

서 억제되었던 수요 심리가 반등하며 개인의 소비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업들의 수익성

이개선되고저금리정책에의한금리의하락으로시중에떠돌던자금이주식시장으로급격

히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은 1986년부터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주가의 경우,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같이, 1985년 12월에 13,113엔이었던 일경 평균주가(니케이 평

균 주가 지수/Nikkei Stock Average Index)5)는 1989년 12월에 38,916엔으로

서 4년동안 3배상승하였다. 

기업들은주식시장을통하여용이하게자금을조달할수있었고, 이렇게쉽게조달된자

금중의일부는다시주식시장과부동산시장에투자되어주가와지가를상승시키는결과를

낳았다. 더 나아가 기업은 주가와 지가의 상승에 따라 증가된 자산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은행권에서도쉽게자금을조달할수있었다. 

또한, 이 시기는 일본의 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에서 탈피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3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도쿄를 중심으로 모든 기능이 집중되고 있었다. 국제적

으로 일본의 고도 성장이 높이 평가되었고, 도쿄가 국제 금융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이

라는전망이나오면서도심지역에서업무용빌딩의수요증가에대비한토지개발을계기

로지가가급등하기시작하였다6). 이는 <그림Ⅱ-2>에서보는바와같이 1985년 이후 6

대도시의지가가전국이나 6대도시를제외한지역의지가에비하여상대적으로가파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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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유 가격의 인하로 에너지 비용의 부담이 적어지고, 물가가 하락하여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것또한소비와투자를자극하는요인이되었다. 

5) 1975년 5월부터 일본경제신문사(日本經濟新聞社)가 작성·발표하고 있는 가격가중평균 주가지수로 기준 시점
은 1949년 5월 16일(176.21엔)이다. 동경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제1부 종목 중 유동성이 높은 225개 종목
을대상으로산정된다. 

6) 1985년 일본 국토청에 의해 발표된「수도개조계획」에는, 동경23구에서 1983년부터 2000년까지 5,000ha 정도
의 사무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와 함께 일본 정부도 도심부 상업지의 고도이용을 위한 규제 완화와
국·공유지활용정책을제시하였다(「부동산리서치」, 1999, 가을호).



상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991년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 6대 도시 지역의 지가가

전국이나 6대 도시이외지역의지가에비하여급격히하락한것은이시기의지가상승이

버블현상에의한것이라는사실을반증하고있다.

당시에는 일본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버블 현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가 상승을 계속해 온 토지에 대한 신앙, 즉 토지는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이며, 이익을

얻기에 가장 유리한 자산이라는 일본 특유의 사고 방식이 팽배해 있었다. 명확한 투자 전

략에근거하지않은경쟁적인부동산매입도투기열풍을조장했고, 이러한누적적인악순

환이지속적으로버블을부추기는결과를양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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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ⅡⅡ--11>>  일일경경 평평균균 주주가가 추추이이((11998800..  11∼∼22000011..  33))

자료 : 日本銀行(www.boj.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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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버버블블 붕붕괴괴의의 원원인인과과 영영향향

1980년대 일본경제를뒤덮고있었던버블은이를퇴치하기위한일본정부의금융긴축

정책과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2월 2.5%를 유지하던 재

할인금리는 1989년 5월 이후 1990년 8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6.0%까지 인상되었다.

이로 인하여 통화량 증가율은 1990년에 11.7%에서 1992년에는 3.6%, 1993년에는

0.6%로급격히하락하였다. 

일경 평균 주가는 금리의 급등으로 1990년 12월에 38,916엔에서 1991년 12월에

23,849엔으로 무려 38.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Ⅱ-1> 참조). 이렇게 주

식시장이붕괴의조짐을보이자불안을느낀금융기관이자금공급을축소하기시작하였고,

부동산의전매를기대했던기업들은매수는없으면서재고가늘어나는상황을맞이하여막

대한 차입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자금 유동이 어려운 기업이 증가하자 금융기관은

자금회수를위해부동산을투매하기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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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ⅡⅡ--22>>  지지가가지지수수 추추이이((11998800∼∼22000000))

주 : 1) 1990년 3월 31일이기준시점(1990. 3. 31.=100.0)이며, 매년 3월말기준임.
2) 6대도시는도쿄(東京), 요코하마(橫浜),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고베(神戶)임.

자료 : 日本不動産硏究所(www.reinet.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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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일본 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융자의 규제,

토지 보유세 등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가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가라앉기 시작한

1991년말부터대도시지역을중심으로뚜렷한하락세를보였다. 부동산시장에서의버블

이 붕괴된 이후에도 금융 긴축과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사실상 실수요는 감소한 상황에서

버블 경제 시기에 착수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공급 확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인하여지가하락이가속화되었고, 부동산시장전체가침체되는상황으로현재

에이르게되었다(<그림Ⅱ-2> 참조). 

버블이 붕괴된 후현재까지경제침체의 장기화에대한원인은 대부분일본정부정책의

실패에기인한것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 일본대장성7)은 주가폭락및지가하락에따

른금융불황과이로인한금융기관의부실채권문제에있어서부실부동산을조속히처분

하기보다는 동결시키는 것에 치중해왔다. 이는 부실 부동산의 조기 상각을 통하여 금융기

관의재무구조를개선하고자했던미국의방식과는대조적인것이었다. 미국은 1980년대

금융 규제 완화 과정에서 과도한 금리 경쟁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M&A 관련

LBO(Leveraged Buy-Out) 대출, 개도국 대출 등이 급증하였는데 외채 위기와 불

황이 도래하여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금융권의 자산이 부실화되었다. 이러한 부실 자산

의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리신탁공사(RTC : Resolution Trust

Corporation)를 설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금융 위기 극복 비용을 최소화하였다. 그러

나, 일본은 2차세계대전이후지가가지속적으로상승해온사실에입각하여무리하게부

실 부동산을 상각하여 부동산 가격을 더욱 하락시키는 것보다는 경제가 회복되면 부동산

가격역시회복될것이라는믿음을버리지못했던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던 일본의 대응책은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가운데 지가의 하락,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주식 시장의 무기력

장세등을연속적으로유발하게되었던것이다. 

또한, 자산 가치의 하락은 일본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급격히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버블이 붕괴되었기에 실수요의 감소에

대처하기위해서라도설비투자를감축할필요는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버블의발생

은 기업의 과잉 설비를 야기했고, 버블의 붕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켜 기업들의

자산효율을크게떨어뜨렸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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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은지난 1월 6일을기준으로그동안 1府 22省으로운영되어오던행정조직의체계를 1府 12省으로개편하였
다. 이에따라대장성은재무성으로명칭이바뀌었고그기능도부분적으로해체되어각부서로이관되었다.



((33))  11999900년년대대 일일본본 경경제제의의 현현황황

일본의 1990년대는 일명‘헤이세이 불황기’라고 불린다. 1991년 4월 이후부터 1993

년 10월까지 일본 경제는 전후 최장기인 32개월의 수요 하락세를 나타냈다. 상기에 언급

되었던버블붕괴의영향으로당초예상에서어긋난심각한경기침체를맞이하였다. 특히

1993년이후에엔고의충격마저중첩되어일본경제에가중되는부담은상대적으로컸다. 

1) 경제성장률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버블이 형성되었던 1986년부터 급상승하여 1988년에는

6.5%에이르다가 1990년 5.3%를기록하여일본의잠재성장률 3∼4%를크게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시작된 1991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면서 1993

년에는 0.4%, 급기야 1998년에는마이너스 1.1%까지추락했다(<그림Ⅱ-3> 참조). 

1994년부터경기회복기에진입하였으나그성장세가뚜렷한것은아니었다. 그나마이

것도 1992년에 한 번, 1993년에 두 번 실시된 경제 대책의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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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ⅡⅡ--33>>  일일본본의의 실실질질GGDDPP  성성장장률률 추추이이

주: C.Y.(Calendar Year) 기준임.
자료 : 日本 內閣府(www.cao.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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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80년대 팽배하였던 버블이 붕괴된 후유증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장부진과함께금융시스템의불안요소가남아있었기때문에경제대책의효과가

크지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1995년에는 1달러당 80엔대의 초엔고 현상 속에서 고베 대지진8)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5년 2/4분기와 3/4분기의 각종 경기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발

생하였다. 일본 정부는 14조엔 규모의 공공 투자 실시와 더불어 0.5%까지 재할인금리의

인하를 단행하는 등 경기 부양에 힘썼고, 그 결과 1996년의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경기가회복국면에접어든것으로판단하고공공투자를삭감하고

무리하게 소비세를 인상하여 총수요의 안정성 유지에 실패하고 말았다. 1997년에는 아시

아 통화 위기까지 겹쳐 경기가 급락하고, 일본 경제는 다시 침체의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1998년에는 -1.1%의 사상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고 다시 확대된 공공 투자의 효과로 다

소회복의기미를보이면서현재에이르고있다. 

2) 공공투자

다음의 <표 Ⅱ-1>은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실시한 공공투자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0여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134조 2,000억엔 규

모의경기부양책을추진하였으나경기를회복시키기에는역부족이었다. 

물론 경기 대책이 주로 공공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전혀없었다고단정지을수는없다. 그나마공공투자정책이있었기에일본경제가이정

도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만약이러한정책이없었다면지속적인마이너

스 성장을 경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 정부가 실시한 경기 부양 대책이 실효를 거두

지못했던이유는공공사업의확대가소비와설비투자로이어지는파급효과가적었기때

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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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 일본 효고현 남부에 리히터 규모 7.2의 지진이 엄습했다. 미항 고베는 일시에
쑥밭이되었다. 사망 5,500명, 부상 4만명, 이재민 30만명, 재산피해 9조 6,000억엔. 건설에관한일본의자존
심도함께무너져내렸다(조선일보 1995년 12월 28일올해의 10대뉴스).



일본정부가추진했던경제대책의파급효과가적었던이유는크게세가지로요약된다. 

첫째, 정부 조직의정책대응과집행에있어서의비효율성이었다. <표 Ⅱ-2>의 공공사

업 지출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치산·치수, 도로 정비, 해안·항만, 주택·시가지 정

비, 하수도·환경 정비, 농업 기반 정비의 6개 항목이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이들 항목이 전체 공공사업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과 대동소이하고 6대

항목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1998년에 들어서

눈에띄는것은지난 10여 년간 25% 이상의 비중을차지하던도로정비부문이 18%대

로 떨어졌고, 주택·시가지 부문의 비중도 많이 하락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치산·치수

부문의비중은약간증가하였다. 

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공

공사업의지출구조에변화가없었던원인은주무부처간의예산확보경쟁이치열하였고,

일단확보한예산을놓지않으려는이기주의가만연하였기때문이었다. 즉, 부처간의알력

으로공공사업의 예산이 경기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정보화 부문등 유망한 분

야에효과적으로쓰이지못했던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확정된경제대책을집행하는데있어서도효율적이지못했다. 1994

년 경기가회복되는기미를보이자일본정부는이를이유로당초계획했던공공사업의집

행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고베 대지진과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엔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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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ⅡⅡ--11>>  버버블블 경경제제 붕붕괴괴 이이후후 일일본본의의 경경제제 대대책책 일일람람

일자

1992. 8.    

1993. 4.    

1993. 9.    

1994. 2.    

1995. 4.    

1995. 9.    

1998. 4.    

1998. 11.    

1999. 11.    

2000. 10.    

대책명

종합경제대책

종합경제대책

긴급경제대책

종합경제대책

긴급엔고대책

경제대책

종합경제대책

긴급경제대책

경제신생대책

신발전대책

총사업규모

10.7조엔

13.2조엔

6.0조엔

15.3조엔

4.8조엔

14.2조엔

16.0조엔

23.0조엔

18.0조엔

11.0조엔

명목GDP 부양

효과

2.4

2.6

1.3

2.2

1.2

2.0

2.0

2.5

1.7

1.3

해당연도실질GDP 

성장률

0.9

0.4

0.4

1.0

1.6

1.6

-1.1

-1.1

0.8

1.7

주 : 명목GDP 부양효과는내각부시산기준임.
자료 : 1) 이지평·정세은, 1996, p.13을수정하였음.

2) 日本 財務省(www.mof.go.jp)과內閣府(www.cao.go.jp)의자료를정리한것임.

(단위 : %) 



외부충격과함께일본경기회복세를억제하는원인으로작용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금융 정책 실패가 또 다른 원인이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적절히

대처하지못함에따라시중에자금경색현상이일어났고중소기업에대한융자가억제되

는 등 악화된 기업 환경이 실물 경제를 침체시켰다. 물론 일본 정부도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으나 기업의 투자 의욕을 자극할 만큼 충분한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일본 정부는 통화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95년에 재할인금리를 0.5%까지 인하시켰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 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통화량이 적절하게 늘어나지 않

는상황에서재정지출을확대시켜도그파급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었다. 

둘째, 공공사업의 일차적 수혜자인 건설업 분야에 그 원인이 있었다. 버블 경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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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ⅡⅡ--22>>  공공공공사사업업 지지출출 예예산산 내내역역 추추이이

구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치산·치수

10,802   

(14.6)   

10,873   

(15.5)   

11,473   

(15.6)   

16,441   

(16.7)   

24,959   

(16.6)   

20,377   

(16.0)   

20,982   

(14.8)   

17,789   

(15.9)   

16,070   

(15.3)   

22,082   

(19.3)   

도로정비

17,823

(24.1)

17,892

(25.5)

19,001

(25.9)

26,638

(27.0)

40,580

(27.0)

31,984

(25.0)

36,032

(25.3)

29,445

(26.2)

27,903

(26.5)

21,519

(18.8)

해안·항만

5,115

(6.9)

5,150

(7.3)

5,450

(7.4)

7,381

(7.5)

10,899

(7.2)

8,956

(7.0)

9,250

(6.5)

7,726

(6.9)

7,352

(7.0)

9,300

(8.1)

주택·시가지

15,392

(20.8)

9,309

(13.3)

9,747

(13.3)

11,836

(12.0)

15,703

(10.4)

15,126

(11.8)

18,955

(13.3)

16,642

(14.8)

14,389

(13.7)

9,289

(8.1)

하수도·환경

9,548

(12.9)

9,574

(13.7)

10,345

(14.1)

16,224

(16.5)

25,933

(17.2)

20,067

(15.7)

21,736

(15.3)

18,384

(16.4)

17,623

(16.7)

25,927

(22.6)

농업기반

8,678

(11.7)

8,704

(12.4)

9,101

(12.4)

12,841

(13.0)

20,167

(13.4)

17,898

(14.0)

17,183

(12.1)

15,454

(13.8)

13,488

(12.8)

15,364

(13.4)

합계

73,989

(100.0)

70,132

(100.0)

73,434

(100.0)

98,529

(100.0)

150,569

(100.0)

127,707

(100.0)

142,164

(100.0)

112,175

(100.0)

105,253

(100.0)

114,631

(100.0)

주 : 1. (  )안의수치는각연도합계에대한구성비임.
2. 항목중구성비중이크지않은산림보호등의항목은누락되어있음.
3. 보정후의예산금액이며, FY(Fiscal Year, 회계연도) 기준임.

자료 : 日本建設經濟硏究所, 「社會資本整備と建設産業の100年デ一タ」, 2001. 3를편집하였음.

(단위 : 억엔, %) 



부채를 동원하여 개발 사업과 부동산에 과다한 투자를 했던 일본 건설업체들은 버블의 붕

괴로자산가치가하략하면서큰타격을입었다. 이들은공공사업을수주하여획득한이익

을재투자하지않고부채를처리하는데사용하였다. 게다가건설업체들은공공사업의확

장으로 급증한 물량을 두고서 담합 행위를 일삼음으로써 경영 합리화를 등한시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졌고, 결국 공공 사업의 투자 효율이 저하되면서 경제 대책의 효과가

저조했던것이다.

셋째, 일본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경제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켰다.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의 영향을 과소 평가하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

가 되었다. 헤이세이 불황은 1991년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본 정부가 처음 경제 대책

을 강구한 시기는 <표 Ⅱ-1>에서 보는 바와같이 1992년 8월이었다. 무려 1년 6개월의

시차가있었던것이다. 또한장기불황의과정에서엔고등의영향도간과해서는안되었는

데, 이와 같은외부충격에대한추가적인대책을마련하는데있어서도많은시간을허비

했던것이다.

3) 민간소비및기업의설비투자

최근에 들어일본의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 있는원인은민간부문의소비지출과 기업

설비투자가극히부진하기때문이다. <그림 Ⅱ-4>에서보는바와같이, 1980년대 후반

의 버블 경제 시기에는 4∼5%의 증가를 보였던 민간 소비 지출이 1991년부터 2∼3%

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1998년에는 0.1%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민간 소비

의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자 소득 증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 환

경도 점차 악화되어 1992년 이후에 실업률9)은 점차 증가하여 1998년에 4%대에 진입하

였고 1999년에는 4.7%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당분간 고용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비 심리가 확

산될가능성이희박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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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세이상노동인구에대비한완전실업률은다음표와같음.

연도

실업률

1989

2.3

1990

2.1

1991

2.1

1992

2.2

1993

2.5

1994

2.9

1995

3.2

1996

3.4

1997

3.4

1998

4.1

1999

4.7

(단위:%)

자료 : 總務省 統計局(www.stat.go.jp)



이처럼 일본 경제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디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경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는 점점 낮아져 1999년과 2000년에는 2년

연속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일본 경제가장기침체에빠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

황에서 고용이 불안하고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일본 국민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지출을극도로억제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현상은기업들의매출감소로이어지

고수익의저조로인한설비투자의여력을감소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는 버블 경제의 시기에는 전년에 비하여 15%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버블이 붕괴되면서 199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호황시에

설비투자를과도하게추진하였으므로내수가급감하자대부분의기업들이설비투자를축

소하기에 급급하였고, 엔고에 의한 수출 부진 또한 설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가 많고, 공공 서비스 요금

과 법인세율이 높은 열악한 기업 환경을 견딜 수 없었던 일본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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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ⅡⅡ--44>>  일일본본의의 소소비비자자 물물가가··민민간간 소소비비 지지출출··민민간간 기기업업 설설비비 증증감감률률 추추이이

주: CY(Calendar Year) 기준임.
자료 : 經濟社會總合硏究所(www.esri.cao.go.jp) ; 總務省 統計局(www.sta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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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작했다10). 일본의경제구조조정부진은국내설비투자를억제하였고대다수의기업

들은해외거점의생산설비확충에더욱주력하는결과를낳았다.

4) 기업도산의추이와부실채권

<그림 Ⅱ-5>의 일본 기업 도산 통계를 보면, 버블 경제가 최고조에 이른 1990년에는

도산건수가 6,468건으로서 1980년대 이후가장작은수치를기록하였으나, 버블이 붕괴

된 1991년에는 1만건을훌쩍넘어전년에비하여무려 65.8%가증가하였다. 그리고일

본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그리기 시작한 1993년 10월 이후에도 도산 건수와 도산 금액

은좀처럼줄어들지않고계속높은수준을보여왔다. 도산건수는 1992년에 1만 4,000건

을 초과한 이후 2000년에는 1만 8,769건을 기록하였으며, 도산 금액은 1997년 들어 10

조엔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23조 8,850억엔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하

여무려 75.3%나증가한것으로전후최대규모를나타낸것이다. 또한, 2000년의 건당

도산금액은 12억 7,300만엔으로서 1990년의 3억 860만엔에비하여그규모가 4배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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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였는데, 버블 경제의 시기에는 엔고에 대응하여 가격 경
쟁력의 강화와 무역 마찰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나,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는 국내의 기업
환경이열악하여해외진출을시도한경우가많았다.

<<그그림림 ⅡⅡ--55>>  일일본본 기기업업의의 도도산산 추추이이

자료 : 東京商工リサ一チ(www.tsr-net.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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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된것을알수있다. 

버블 붕괴 초기의도산기업은 부동산과주식투기에 열을올렸던비은행 금융회사나부

동산회사가주류를이루었으나, 1997년말에는금융기관의대형도산이줄을이었고지난

해에는은행, 건설, 유통, 관광, 의류등다양한업종에서대형도산이발생하고있다. 버

블의 붕괴로인한자산가치의하락은실물경제를위축시키는직접적인요인이되기도하

였을뿐만아니라기업의도산과은행의부실채권을누적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따라

서, 금융권의신용창조능력이약해지면서금융부실을양산하였고, 이는기업의자금운

용을힘들게하여도산이반복되고또다시부실채권이누적되는악순환이계속되었다.

일본 금융기관들도역시버블경제가붕괴되는초기에는경기회복을기대하면서하락한

자산가치의재상승을낙관하였다. 이로인하여부실채권의처리에미온적인태도를취하

였으나경제상황이점차심각해지면서뒤늦게부실채권처리방안을모색했던것이다. 

일본의은행들은 1997 회계연도까지 45조 7,000억엔의부실채권을처리하였으나, 실

제 담보물을 매각하여 완전히 소각한 금액은 19조 9,000억엔에 불과하여 56.5%에 이르

는 부실 채권을 손실 충당금으로 축적하는 데 그쳤다. 또한 1992년 이후 지난 2000년 9

월 현재 68조엔의 부실 채권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처한 상황은 좀처럼 나아

질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11).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에 가까운 부실 채권(리스크 관리 채권)은 전체 은행의 9월말 단

독결산을기준으로 28조 6,000억엔이다. 이는전체대출비중의 6.1%에불과한것으로

나타나지만, 다음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문

제채권은전체여신의 12.1%에달한다. 따라서, 문제의채권은경기침체기에는언제든

지 부실 채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부실 채권 문제는 일본의 경제에 잠재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12). 이제 일본 경제는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과감하게

부실채권을처리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그동안부실채권에대

하여 대손충당금을 누적시키는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였으나 더 이상 부실 채권 문제를 미

룰 수는 없다는 위기 의식이 확산되자 채권을 매각하는 직접 상각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부실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연쇄 도산으로 이끌어

경제가더욱침체에빠질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없지만향후장기적인안목으로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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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경제, 2001년 3월 9일자, 긴급진단-위기의일본경제.
12) 지난 2월열린선진 7개국(G7) 회담에서도금융기관의부실채권문제가일본의경기회복을가로막는주요요인

으로지적됐다. 



경제를회복시키기위해서는금융시스템의안정이가장선결되어야할과제인것이다. 

22..  일일본본의의 건건설설산산업업

건설산업은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도로, 교량, 철도,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생산하여 국토의 혈관을 제공한다. 또한, 늘 생활하는 주택과 건물 등의 시설을 생산하여

생활기반을마련해준다. 

어느 국가에서든지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생활 기반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건설산업이 중

요시되고 있으나, 일본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대단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하향곡선을그리고있지만, 한때건설투자액이국내총생산의 20%를상회할

정도로큰영역을담당해왔다. 또한,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일본의경제가한창확장

되던 버블 경제의 시기에는 최대의 호황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버블 경제가 붕괴한 후에

는 일본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한 공공사업의 제1차 수혜자

또한건설산업이었다. 

((11))  일일본본 경경제제와와 건건설설산산업업

일본 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GDE : Gross

Domestic Expenditur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0년(CY 기준) 국내총생산

(GDP=GDE)은 경상가격으로 512조 6,000억엔으로 나타났다. 소비 지출은 3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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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ⅡⅡ--33>>  일일본본 금금융융기기관관의의 부부실실 채채권권 현현황황

구분

시중은행

지방은행

신용금고등

합계

총여신

349.8

186.0

137.6

673.3

문제채권

비율(%)

11.7

12.1

13.4

12.1

합계

40.9   

22.5   

18.4   

81.7   

제2분류

38.9  

21.7  

17.7  

78.2  

제3분류

2.0

0.8

0.7

3.5

제4분류

0

0

0

0

문제채권

주 : 1) 제2분류 - 회수에주의가필요한채권.
2) 제3분류 - 회수에중대한우려가있고손실발생가능성이높은채권.
3) 제4분류 - 회수가불가능한채권.

자료 : 金融廳 집계(2000년 3월말기준)임. 이지평·이근태, 2001. 1. p. 8에서인용

(단위 : 조엔)



7,000억엔으로GDP의 72.6%에이르고국내총자본형성인투자부분은 133조 5,000억

엔으로서GDP의 27.4%를점유하였다.

국내총자본형성 중 건설 투자는 69조 4,000억엔으로서 국내총생산 중 13.5%를 차지

하고 있다. 민간 건설 투자는 민간 주택 투자와 민간 비주택 투자의 합으로 집계되는데,

일본건설경제연구소에서추정한예측치에의하면, 민간 주택투자는 19조 7,000억엔, 민

간 비주택 투자는 16조 6,000억엔으로서 민간 건설 투자의 규모는 36조 3,000억엔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설 투자 69조 4,000억엔의 52.3%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공 건

설 투자는 정부 주택, 정부 비주택, 공공사업 및 기타의 합계로 집계되는데, 정부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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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ⅡⅡ--66>>  국국내내 총총지지출출과과 건건설설 투투자자의의 관관계계((22000000년년,,  경경상상가가격격 기기준준))

민간소비(286.8조엔, 56.0%)

소비(371.7조엔, 72.6%) 투자(133.5조엔, 27.4%)

국내총지출(512.6조엔)

수출

(55.3조엔,

10.8%)

수입

(-47.9조엔, 

-9.4%)

민간주택 민간기업

설비투자

정부투자 재고

주 : 건설투자는건설경제연구소예측치이며, (   )안의수치는국내총지출에대한구성비이고, [   ]안의수치는건설투자에대한구성비임.
자료 : 총무성 통계국(www.stat.go.jp), 「日本統計年鑑 平聲成13年」, 2001;건설경제연구소, 「建設經濟ヒデルによる建設投資の

見通し」2000年 10月 30日.

민간주택

(19.7조엔, 3.7%)

민간비주택건축

(9.6조엔, 1.3%)

민간토목

(7.0조엔, 1.8%)

건설투자

(69.4조엔, 13.5%)

건축 : 34.5조엔[49.7%] 민간 : 36.3조엔[52.3%]

토목 : 34.9조엔[50.3%] 공공 : 33.1조엔[47.7%]

기계등

(59.8조엔, 11.7%)

민간비주택

(16.6조엔, 3.1%)

정부주택

(1.9조엔, 0.4%)

정부비주택건축

(3.3조엔, 0.6%)

정부공공사업및기타

(27.9조엔, 5.3%)

기계등

(3.7조엔, 0.7%)



정부 비주택 부문은 그 규모가 미미하고 공공사업 및 기타가 27조 9,000억엔으로 전망되

어전체건설투자의 40%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이 34조 5,000억엔으로서 전체 건설 투자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민간 부문의 주택과 정부 부문의 주택 투자가 21조 6,000억엔이고, 민간 비

주택과 정부 비주택 부문이 12조 9,000억엔이다. 토목 부문은 34조 9,000억엔으로서

이중정부의공공사업및기타를제외하면민간부문의토목은 7조엔에불과하다.

설비 투자는 민간 부문이 59조 8,000억엔으로 GDP대비 11.7%, 정부 부문이 3조

7,000억엔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다음의 <그림 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 부문

으로 집계된 민간 기업 설비 투자에서 일본건설경제연구소가 전망한 민간 비주택 투자를

제하고, 정부투자중에서도정부의건설투자를제한후합산하여계산하였다.

산업별 국내총생산의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액은 1980년대 국내총생산의 30%

에 육박하였다가 점차 비중이 작아져 1995년에는 24%대까지 하락하였다. 반면에 건설

업생산액은 1980년에는 9.4%를점유하다가 1985년에는 7.9%로국내총생산에서건설

업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는듯하였으나버블경제의시기를거쳐오면서 10%를상회

하였다. 최근에는지속되는건설업침체의영향으로 1998년에 9.3%까지그점유비중이

낮아졌다. 

1980년대에국내총생산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컸던것은가전제품과기타공산

품등의생산을담당했던제조업이이시기에일본의경제가급속히팽창하는데견인차의

역할을했던것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1980년대후반에는버블이형성되면서사회

적관심이건설업으로옮겨진이후건설업이차지하는비중이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증감률의추이를보면, 제조업의경우 1980년대전반기에는 6.2% 성장하였으나 1980

년대 후반기에는 다소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버블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전반기에는 연

평균 0.3%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과 1997년에는 플러스 성장

으로 돌아섰다가 1998년에는 민간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실물 경제의 침체로 전년

에 비하여 5.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건설업은 198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2.4%의 성장을 나타냈으나, 버블 경제가 한창이었던 198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11.3%

의고도성장을한것으로나타났다. 버블경제가붕괴한이후 1995년까지는성장세가둔

화되어연평균 3.0%의성장률을나타내다가 1997년 이후에는마이너스성장으로돌아섰

다. 근래에 들어 일본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1999년과 2000년에는마이너스성장세가더강한기조를띠게될것이라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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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건설설 투투자자의의 추추이이

건설 투자는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에 걸쳐 버블 경제를 배경으로 한 민간 건설

투자를중심으로급속한성장을하였다. 민간건설투자의비중은약 60% 내외인것으로

파악되는데, 버블 경기로 민간 부문의 건설 투자 확대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에는

68.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면서 민간 건설 투자가 감소세로 반전된 이

후에도 건설 투자는 84조엔을 기록한 199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버블이

붕괴된 이후 정부 부문의 건설 투자가 경제 대책을 통하여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그 이

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80조엔전후를유지하다가 1997년 이후에는민간건설투

자가 한층 더 위축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1999년에는 민간 건설 투자의 비중이 50.6%까

지 축소되었다. 더구나 일본건설경제연구소에서는 2000년과 2001년의 건설 투자의 규모

를 70조엔 이하로전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0년까지 정부의경제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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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ⅡⅡ--44>>  경경제제 활활동동별별 국국내내총총생생산산 추추이이

1980

70,232

(29.2)

-

22,506

(9.4)

-

6,580

(2.7)

-

124,948

(52.0)

-

240,176

(100.0)

-

1985   

94,673   

(29.5)   

[6.2]   

25,381   

(7.9)   

[2.4]   

10,305   

(3.2)   

[9.4]   

170,816  

(53.3)   

[6.5]   

320,419  

(100.0)  

[5.9]   

1990

121,219

(28.2)

[5.1]

43,428

(10.1)

[11.3]

11,242

(2.6)

[1.8]

234,836

(54.6)

[6.6]

430,040

(100.0)

[6.1]

1995   

119,261  

(24.7)   

[-0.3]   

50,332   

(10.4)   

[3.0]   

13,733   

(2.8)   

[4.1]   

271,715  

(56.2)   

[3.0]   

483,220  

(100.0)  

[2.4]   

1996  

122,526  

(24.5)  

[2.7]  

51,362  

(10.3)  

[2.0]  

14,151  

(2.8)  

[3.0]  

281,436  

(56.3)  

[3.6]  

500,310  

(100.0)  

[3.5]  

1997 

124,494 

(24.4) 

[1.6] 

49,923 

(9.8) 

[-2.8] 

14,716 

(2.9) 

[4.0] 

288,149 

(56.5) 

[2.4] 

509,645 

(100.0) 

[1.9] 

1998

117,216

(23.5)

[-5.8]

46,122

(9.3)

[-7.6]

15,049

(3.0)

[2.3]

286,661

(57.5)

[-0.5]

498,499

(100.0)

[-2.2]

산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공급업

기타산업

국내총생산

주 : 1. CY(Calendar Year)/경상가격기준임.
2. (  ) 안의수치는국내총생산에대한구성비임.
3. [   ] 안의수치는 1995년까지는매5년단위연평균증가율이며, 그이후는전년동기대비증감률임.

자료 : 총무성統計局(www.stat.go.jp), 「日本統計年鑑 平成13年」, 2001.

(단위 : 10억엔, %) 



로 인한 공공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의 전체 규모는 점차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민간 부문의 위축이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건설 투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에 20.3%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85년에 15.7%까지 하락하

였다. 버블 경제 시기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건설 투자의 비중은 1990년에 18.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6년에 약간 증가

하였지만이는일본정부가경기진작을위하여 1995년에 두차례에걸쳐실시한경제대

책(<표 Ⅱ-1> 참조) 중 공공투자의확대가증가한것에기인한다. 또한, 건설투자중

건축투자가 차지하는부분은 민간 건설투자와 그 괘를 같이하고 있어민간 건설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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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ⅡⅡ--77>>  건건설설 투투자자 추추이이

주: 1. 경상가격/CY(Calendar Year) 기준임.
2. 2000년과 2001년건설투자는건설경제연구소의예측치임.
3. 자세한수치는부록을참조하기바람.

자료 : 總務省 統計局(www.stat.go.jp) 「日本統計年鑑 平成13年」, 2001 ; 建設經濟硏究所, 「社會資本整備と
建設産業の100年デ一タ」, 20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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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년 ENR(Engineering News-Record)에서 발표하는 150개 국의건설투자및 GDP 대비 건설투자비
중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건설 투자는 국민계정 체계에서 장래 생산을 위해 지출되는 자본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부가가치와 중간 투입을 합한 총산출의 개념으로 사용했다(권오현, 2001. 1.
p.3).



건축부문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평균 건설 투자액13)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6,329억

달러로세계시장의 19.6%를차지하고있어 7,040억 달러로서 21.8%를차지한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1인당 건설 투자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1996년까지는

일본이었으나경기의침체로인하여룩셈부르크로바뀌었다14).

((33))  건건설설공공사사 수수주주액액의의 추추이이

버블 경제가 한창 형성되던 건설 붐의 시기에는 대형 종합건설회사의 수주가 민간 공사

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액 증가율이 1985년에는 26.5%

였고그이후가장정점이었던 1990년까지그증가세는눈에띄게나타났다. 전술한바와

같이, 버블 경제의 시기에 도쿄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

도시를 중심으로 민간 비주택, 즉 사무실 건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빌딩 건축이 급증하

였다. 

<그림 Ⅱ-8>은 대형 건설업체 50개 사를 대상으로하는‘건설공사수주A조사’15)의 건

설 수주 통계를 도표화한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에 상위 50개 사의 건설공사

수주액은무려 26조 8,167억엔으로서 1990년건설투자액 81조 4,395억엔의 32.9%에

달하는 규모였다. 그리고, 1991년에는 일본 경제 전반에서 버블 경제의 붕괴가 시작되었

고, 1988년 이후 20%를상회하는성장세를보이던수주액증가율은전년에비하여성장

이 정지하는 현상을 보였다. 경기 침체를 우려한 일본 정부의 공공사업 확대 등에 의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19조엔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9

년에는 16조 3,000억엔에불과하고이는 1988년이래로가장낮은수치이다. 

발주기관별로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에는민간부문의수주액이전체수주액의 55%

를점유하였던것이 1985년에 60%를초과하였고, 1990년에는 75.0%에 달하였다. 그

이후에는 감소하여 1995년에 56.5%까지 점유 비중이 작아졌다가 최근에는 60% 내외

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 부문 수주액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버블 경제가 형성되고 있던

1988년에는전년에비하여무려 31%나증가하였고버블형성기전반에걸쳐 20%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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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권오현, 2001. 1. p.11.
15) 일본은 건설수주와 관련하여 승인된 두 가지 통계를 발표하는데 하나는 상위 50개의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

는‘건설공사수주A조사’가있고, 또 다른하나는‘건설공사수주B조사’로서지방의대형업체 470개 사를대상으
로한다. 



과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면서 1992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25%나 규모가 감소하였고, 1993년에는 역시 전년에 비하여 22.7%나 감소하였다. 따

라서, 1993년의 민간 부문 수주액은 정점이었던 1990년에 비하여 44.3%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부문에서 수주액이 감소한 것에 비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수주액

감소 정도가 더 심각하여 버블 붕괴의 영향이 대형 업체의 민간 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

음을암시하고있다.

다음으로 공종별로 살펴보면, 1984년에 처음으로 건축 부문의 비중이 60%를 넘기 시

작하여 버블 경제의 시기를 거치면서 1990년에는 72.0%까지 증가하였다. 건축 부문은

주로 민간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므로 공종별 비중이나 증감률의 변화는 발주기관별 변화와

그괘를같이하고있다. 그 이후민간부문은감소하기시작하였고토목부문이증가하여

약 4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반면에‘건설공사수주B조사’를기초로집계되는중소업체 470개 사의수주통계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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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ⅡⅡ--88>>  대대형형 건건설설업업체체의의 공공사사 수수주주액액 추추이이

주: 1) 건설업허가업자중대형 50개사를대상으로하는‘건설공사수주A조사(승인통계)’를통하여집계되는수치임.
2) 1980∼85년 4월까지는 43개사를대상으로하였고그이후는 50개사임.

자료 : 建設物價調査會, 「建設統計月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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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세한수치는 <부록>을참조하기바람.



펴보면, 1990년의 수주 금액은 2조 9,392억엔으로서 대형 50개 사의 수주 규모 26조

8,167억엔의 11.0%에 불과하는 정도였으나, 대형 50개 사의 건설 수주 금액의 추이가

등락이있었던것에비하여중소건설업체는꾸준한상승세를보여주고있다16). 1999년을

기준으로 볼 때, 470개 사의 총 수주 규모는 6조 6,988억엔으로서 대형 50개 사 실적의

41.8%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중소건설업체의약진이돋보이는것임과동시에

대형건설업체들의수주규모축소의정도를가늠할수있는지표라고도할수있다. 

과거오래전부터일본정부는중소기업우선정책17)을 실시해왔고, 그 결과 1980년대

에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민간 대 공공의 수주 비중이 30 : 70이었으나, 1990년대에 들

어서면서 50 : 50으로공공부문의비중이줄어들고민간부문의비중이증가하였다. 그

러나, 이는 1990년대 초에 대형 건설업체들의 민간 대 공공의 수주 비중이 75 : 25인

것에 비하면공공부문의비중이커서버블이붕괴하면서미친영향의크기가중소건설업

체에게는상대적으로적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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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예를 들면, 1996년에는「관공수(官公需)에 대한 중소기업자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발주하도록하는제도를실시하였다(오태헌, 2000).

<<그그림림 ⅡⅡ--99>>  자자본본금금 규규모모별별 건건설설 허허가가업업자자 분분포포((22000000년년 33월월 말말 기기준준))

주 : (  )안의수치는허가업자수임.
자료 : 建設經濟硏究所, 「社會資本整備と建設産業の100年デ一タ」, 20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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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건설설업업 허허가가업업자자 수수의의 추추이이

다음의 <그림 Ⅱ-9>는 2000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 허가업자 60만 980개

사의 자본금 규모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1,000만엔 이상 5,000만엔

미만의 업자가 22만 9,931개 사로 전체의 38.3%를 차지하고, 다음은 개인사업자가 15

만 8,227개 사로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200만엔 이상 500

만엔미만의업자가 13만 1,351개 사로 21.9%였다. 일반적으로중견·대형건설업체로

분류되는 자본금 규모 10억엔 이상인 업체의 수는 1,628개 사로서 전체의 0.3%에 불과

하다. 

건설업허가업자의수는 1980년대후반에건설시장이확대되는시기에는약간감소하는

추세를보였으나, 1990년대버불붕괴이후수요가정체되었던시기에는오히려증가하는

기이한현상을보였다. 그 이후증가세는거듭되어 2000년 3월 말에는 60만 980개 사까

지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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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建設經濟硏究所, 1996. 7.

<<그그림림 ⅡⅡ--1100>>  건건설설업업 허허가가업업자자 수수 추추이이

주: 건설투자는경상가격/CY(Calendar Year) 기준이며, 건설업허가업자수는매년 3월말기준임.
자료 : 建設經濟硏究所, 「社會資本整備と建設産業の100年デ一タ」, 2001. 3.

65

60

55

50

45

40

(만개사) (조엔)

(연도)

90

80

70

60

50

4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일본건설경제연구소에서발표한자료18)에 의하면, 1986년부터 1993년까지 7년의기간

동안에 토목 분야에서 자본금 규모 1,000만엔 이상 5,000만엔 미만의 중소 건설업체의

수가 무려 1만 2,000개나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토목 전체의 업체 수는 약 1만

5,000개 가량이증가하였으므로다른자본금계층에서는상대적으로증가세가저조했다는

것을알수있다. 특히, 버블 경제가붕괴된후건설수요가정체되었던시기에토목건설

업체가 이와 같이 증가한 이유는 자본금 1,000만엔 이상 5,000만엔 미만의 중소 건설업

체의경우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서발주하는공공사업에의기회가확대될것에대한기대

심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정책

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던것또한원인으로작용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건축분야에서는

자본금 10억엔 이상의 중견·대형 건설업체가 증가하였다. 이도 1980년대 후반 버블 경

제의시기에증가했었을것으로추측된다.

1980년대 후반에 건설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는 업체의 증가가 정체되어 있어 건설업체

1사당 건설 투자19)규모는 1억엔을 넘었고 점차 증가하여 1992년에 1억 6,073만엔을 기

록하였다. 그 이후는 업체 수의 증가에 따라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0년에는 1억 1,553

만엔까지떨어졌다. 이는건설경기의침체에따라건설업체들이처한상황이점차악화되

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고하겠다.

((55))  건건설설업업 도도산산의의 추추이이

버블경제가한창형성되던 1980년대 후반에는일본의모든산업의도산건수가급격히

하락하였다. 전 산업의 도산은 1984년에 2만 363건으로 최대를 기록했다가 점차 감소하

여 1989년에는 6,653건으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 1

만 7,497건에달하였다. 1999년은약간감소한추세이다. 전 산업의도산에서건설업도

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19.9%로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는

불량 채권 문제 등 버블 경제 붕괴의 후유증과 건설시장이 침체된 것 등을 배경으로 증가

하여 1999년에는전산업도산의 30.1%를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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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주실적 관련 통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건설공사수주A조사’와‘건설공사수주B
조사’라는 표본조사가 있는데 이 두 조사의 수주 실적으로는 매년 변화하는 업체 수를 반영한 업체당 수주 규모를
파악할수없다. 또한매회계연도내에완성한공사의실적을조사한‘업종별완성공사고’가있는데여기에해당하
는업체는사실전체업체수의절반에불과하므로 건설투자액으로계산하였다.

20) 1997년 7월 4일에는 1949년에 설립되고도쿄증권거래소제1부에상장된중견건설업체인東海興業(株)이 부
채금액 5,110억엔을기록하며도산했다. 이는일본역사상그규모면에서 20대 도산사건에포함될만큼큰금액
이었다. 또한, 多田建設(株)도부채금액 1,714억엔으로도산했다. 



버블경제의붕괴이후건설업도산의특징은 1980년대에비하여그규모가대형화되었

다는 것이다. 도산 1건당 부채 금액이 1988년에는 1억 1,100만엔에 불과하던 것이

1993년에는 4억 4,600만엔을 기록하여 5년 동안 4배나 증가하였다. 1997년에는 상장

대형건설업체의도산이이어졌다20). 또한, 1건당 부채 규모도더욱커져 1997년에는 무

려 4억 9,500만엔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9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특별보증제도의 효

과와공공투자의영향으로건수와부채금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66))  건건설설업업 취취업업자자의의 추추이이

다음 <그림 Ⅱ-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업 취업자의 수는 1980년대 초에는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약 4년의 정체기를 겪은 후 198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그 이후 1998년에 들어서야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까지 건설업 취업자의 비

중은전산업취업자의 9% 내외를유지하다가그이후에는 10%를넘어섰다. 

건설업 취업자는버블경제가붕괴된이후장기불황의가운데에서도지속적으로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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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ⅡⅡ--1111>>  건건설설업업 도도산산 추추이이

주: 부채총액이 1,000만엔이상인경우에한함.     
자료 : 東京リサディ(www.tsr-net.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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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다. 1992년에서 1997년 사이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이 127만 명이 감소한 것에 비

하여 건설업은 66만 명이 증가하였다. 즉,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다른 산업에서 발

생한실업자를건설업이흡수하는역할을했던것이다. 이는실업률을억제하는효과를나

타내어 일본의 고용 안정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는

일본 정부가 실시한 경제 대책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의 <

표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건설업의 토목 부문의 근로자가 1990년부터 4년 간

11만 8,949명 증가하였고 전문공사업의 콘크리트업 종사자가 3만 2,278명 증가한 것으

로나타났는데이는불황기에정부의건설투자가대부분토목공사위주로시행되었기때

문인것으로볼수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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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ⅡⅡ--1122>>  건건설설업업 취취업업자자 수수 추추이이

주: 건설투자액은경상가격/CY(Calendar Year) 기준임.
자료 : 日本建設團體聯合會, 「建設業ハンドブツク2000」.

800

750

700

650

600

550

500

(만명) (조엔)

(연도)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1) 建設經濟硏究所, 199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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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ⅡⅡ--55>>  업업종종별별 현현장장 노노동동자자 수수 증증감감 내내역역

상용근로자

7,420 

108,312 

31,082 

1,102 

145,712

▲ 522 

17,157 

5,646 

2,150

2,106

5,028

8,919

40,484

57,387 

243,583 

임시근로자

▲ 1,133 

10,637 

▲ 4,894 

▲ 7,486 

▲ 2,876 

900 

15,121 

▲ 4,774 

▲ 324 

▲ 6,873 

▲ 500 

2,084 

5,634 

▲ 6,176 

▲ 3,418 

계

6,827 

118,949 

26,188 

▲ 8,588 

142,836

378 

32,278 

872

1,826

▲ 4,767

4,528

11,003

46,118

51,211 

240,165

업 종

일 반

토 목

건 축

목 조

소 계

목 공

콘크리트공

철 골 공

석 공

미 장 공

창 호 공

내 장 공

소 계

주 : 1990년을기준으로한 1993년의통계임.
자료 : 建設經濟硏究所, 「バブル崩壞後, 再生への摸索」, 1995. 12. p. 69.

(단위 : 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설 비

합 계


